
플래스틱 노령화 막다른 골목
LG경제연구원 , 1993년보다 평균연령 4 .2세 올라 37세 넘어

국내 전통 주력산업에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

기됐다.

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, 2000년 말 현재 국내 전통 주력산업인 의류와 고무·플래스틱, 섬유, 철강업종의

근로자 평균 연령은 36-39세를 나타내고 있다.

특히, 의류업종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1993년 32.1세에서 37.7세로 5.6세가 높아졌고, 고무·플래스틱과 섬유

도 각각 4.2세와 4.1세의 평균연령이 올라가 노령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.

반면, 컴퓨터와 통신장비 관련 제조업, 정보처리 서비스업, 소매업의 평균연령은 30-31세로 주력산업과 큰

차이를 보이고 있다.

직종별 평균연령은 사무종사자가 1993년에 비해 0.6세 상승하는데 그친 반면, 기능원과 기계조작원은 각각

1.5세와 2.8세가 높아졌다.

전문가집단에서도 분야별 노령화 차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, 컴퓨터와 보건의료, 법률 및 사회서비스 분야

의 전문직종 평균연령은 30-32세에 불과한 반면 과학과 공학분야는 각각 38.2세와 35.5세로 조사됐다.

LG경제연구원은 청년계층의 전통제조업과 기능직, 공장직 기피로 전통산업에서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

은 기술이전과 생산성 하락문제를 야기시키고, 결국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고

점진적인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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